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오래된 미래 포스트코로나: 흑사병 사례

흑사병(1347-1351): 2억명, 천연두(1520): 5600만명, 스페인독감: 4~5000만명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팬데믹의 영향: 중세시대의 몰락

• 병은 신의 노여움의 결과로 보았고, 회개기도를 통해 치유를 하고자 하였음

- 교회 권위 추락: 기도를 하던 목회자들의 사망률이 보통사람들 보다 2배 이상 높았음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팬데믹의 영향: 세계관의 교체

종교가 이끌던 중세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와 합리적 사고가 발달.

- 농노가 병으로 죽게 되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임금을 받는 농부들이 탄생

- 부자 친척들이 사망하면서 남은 사람들 중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들이 탄생

코페르니쿠스(1473~1543)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팬데믹의 영향: (지역)민족주의 등장

민족주의 탄생: 라틴어를 사용하던 성직자들이 사라지고 지역별 언어들이 활성화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자국어 기록이 늘고 ‘민족주의＇가 확산됨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1년 전과 현재의 관점 비교

누가 더 두려운 사람인가: 정상과 비정상의 교체

-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만 쓰던 마스크를 누구나 쓰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 역전

• 온라인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머무는 것이 고착이나 퇴행이 되고 있음

- 코로나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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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가장 열심히 하는 세대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게임회사가 중공업회사를 누르다

2020년 코리안시리즈: 양의지 시리즈라도 불렸음

- 중공업부터 소비재까지 라인업을 갖춘 두산의 에이스 양의지를 온라인 게임회사 엔씨가 영입하며 우승을 이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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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게임중독’이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긴다’는 공포는 과거의 기준이 적용된 사례

- 자기보다 느린 사람은 ‘멍청이‘, 자기보다 빠른 사람은 ‘미치광이＇



일상 속의 뉴노멀

테슬라 이야기



일상 속의 뉴노멀

테슬라 이야기



일상 속의 뉴노멀

게임이 만든 대통령



일상 속의 뉴노멀

주류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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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이동



일상 속의 뉴노멀

EBS를 살린 펭수



일상 속의 뉴노멀

거의 모든 이를 혼밥러로 만든 코로나



일상 속의 뉴노멀

가족제도에서 변화



일상 속의 뉴노멀

적응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감사합니다!!

zzazanlee@naver.com


